
   

2022년 <사목목표>-절제의 해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2022 년 7 월 24 일 [(녹) 연중 제 17 주일(조부모와 노인의 날)]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신비를 밝혀 주시고 성령을 내려 주시어, 우리가 아버

지를 굳게 믿으며 꾸준히 기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전례 순서> 

 입당송: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 입당 성가 19 (주를 따르리) 

 제1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18,20-32  

 화답송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

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제가 고난의 길을 걷

주일 미사 : 빅토리아: 일요일 3PM 

나나이모: 토요일 4PM 

평일 미사 : 수요일 7:30PM(빅-성당)  

           목요일 10:30AM(빅-성당) 

고해 성사 : 미사 30분전 

주임신부 : 유영진 로베르토    ☎ 778-966-3689 

                            카카오톡 ID-ryu0758 

사목회장 : 변영호 리처드     ☎ 250-893-3355 

성당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hsaem 

주소 : 6234 Spartan Rd, Nanaimo, BC V9T 2N9 

사목목표 실천을 위한 우리의 다짐 

<절제>는 단순히 참는 것만이 아닌, “우리 행동을 우리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유”를 뜻합니다.  

  절제를 통해 깊은 자유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거룩한 마음으로 열심히  

  미사 봉헌하기  

- 주일 미사 빠지지 않기.    

- 평일 미사 참석해 보기. 

 

 나와 이웃과의 관계: 

절제와 절약으로 나눔의 삶 실천하기 

- 절제를 통해 이웃에게 나눔 실천하기.  

- 타인에 대한 험담을 절제하고 칭찬과  

  사랑의 말 나누기. 

- 쉬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하느님의 자녀인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 나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칭찬해보기. 

- 음식물을 버리지 않기. 

- 일주일에 한번 휴대폰 및 TV 시청을  

  30 분 줄이고 묵주기도 바치기. 

 

제13권 659호 

2022년 7월24일(다해) 



는다 해도, 원수들의 분노 막아 저를 살리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뻗치시나이다.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

옵니다. 당신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2,12-14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알렐루야. 

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1-13  

 봉헌 성가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 영성체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성체성가 174 (사랑의 신비) 

 파견성가 402 (세상은 아름다워라) 

 

 오늘의 묵상 

신학생 시절, 성체 조배를 할 때 자주 분심이 들었던 저는 주위의 동료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부러움과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참으로 부끄러워했어야 하는 점은, 그 당시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내용과 함께 그 자세까지도 알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군더더기도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부르실 때 사용한 이 호칭은 

아들과 아버지의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 호칭으로 

하느님을 부르라 하십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27)라고 말씀하시며 성모님을 어머니로 

소개하신 것처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당신께서 하느님과 맺고 있는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누는 친밀함은 기도의 핵심이며 목표입니다. 

‘아버지’라는 호칭 하나만으로 ‘다른 민족 사람들의 빈말’(마태 6,7 참조)이 필요 없습니다.  

 

아울러 ‘아버지’라는 호칭은 아버지와 이루는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자녀라는 사실도 알려 

줍니다. 서로서로 형제로 대하는 것이 ‘아버지’라는 호칭의 진정성을 보여 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단순해지고 깊어져야 하겠습니다.  

(김인호 루카 신부)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반주 

7월 24일 

연중 제17주일 
빅토리아 변준섭 사도요한 유현자 글라라 심재현, 김대현 최수빈, 한예진 

나나이모 임종찬 요셉 임순복 데레사  이유빈 

7월 31일 

연중 제18주일 
빅토리아 유건선 라파엘라 한동호 아브라함 한호진, 한우진 최수빈, 한예진 

나나이모 김여순 젬마 김은정 체사리아  이유빈 



 

▶ 예비신자교리, 유아세례, 첫영성체, 견진성사 신청 

예비신자교리, 유아세례, 첫영성체, 성인세례를 원하 

시는 가정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 유아세례- 수시 접수 

▶ 성인세례식-수시 접수 

신청서 접수: 빅토리아-강보녀 모니카 

               나나이모-김미나 사라 
 

▶ 조부모와 노인의 날 

2021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으로 고독과 죽음의 고통을 겪는 노인들을 위로하고, 

신앙의 전수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되새기며 그들의 소명을 격려하고자 ‘세계 조 

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하였다. 한국 교회는 보편 교 

회와 함께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7월 26일) 

과 가까운 7월 넷째 주일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로 

지낸다(주교회의 2021년 추계 정기 총회). 
 

▶ 쉼 안에서 하느님 찾기 

긴 여름 방학이 시작되어 많은 분들이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여행을 떠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여행중에도 근처의 성당을 

방문해서 잠시 기도를 해본다거나, 주일 미사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쉼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 더욱 기쁜 여행과 휴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휴가 잘 다녀 오세요^.^ 

 

▶ 주일 학교 시작 

주일 미사 후 4시 10분부터 parish hall 에서 있습니다. 

▶ 야외미사 

날짜:8 월 28 일 

장소:레이디스미스, 트랜스퍼 비치 파크 

시간:11 시부터 15 시 까지(미사:11 시 30 분 시작) 
 

▶ 잊지 마세요!!!  

-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오후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을  

저희 공동체도 함께 지향을 가지고 봉헌합니다.        

(주모경을 바친 후에 다음의 기도를 바쳐주세요.) 

“평화의 모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100만단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빅토리아 한인공동체와 빅토리아 교구의 발전과 우리 

들의 가정을 위해 묵주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 584,841단    

 이번 주 :        단     현재 : 584,841 단 

▶ 함께 기도해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본당의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통한 건강을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 

시오. 

▶ 레지오 회합  

천사들의 모후 Pr-7월, 8월 주 회합 방학 

파티마의 모후 Pr-매주 화요일 10:00AM 

우리들의 정성 (2022년 7월 17일) 

빅토리아 봉헌금  

빅토리아 교무금( 세대)- 

$   215   

$    

나나이모 봉헌금 

나나이모 교무금( 세대)- 

$   235 

$    

봉헌금 소계 $   450 

감사헌금- $    

매일 미사 판매-10 $    10  

합    계 $   460 

본당 e-transfer 계정 안내 

koreancommunity@rcdvictoria.org 
▶ 교무금은…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은혜를 

간청하면서, 교회를 통해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천주교회법규 제2장 5절 157항- 
 

▶ 마스크 착용 안내 

 미사 중 실내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기도문 안내 

7월 농민을 위한 기도 

○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주에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어 

온갖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을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 날이 갈수록 생명이 죽어 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가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온갖 죽어 가는 것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 그리하여 사랑과 일치와 신뢰가 싹트게 하시고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 

온 누리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mailto:koreancommunity@rcdvictoria.org


 

 


